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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『1040~1130년 경 비잔티움과 이슬람-터키 아나톨리아의 출현』은 11세기 초 아나

톨리아와 비잔틴-이슬람 경계 지역에 대한 지배의 역학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서이

다. 아나톨리아 지역에 셀주크튀르크의 도래는 현대 터키의 민족적 정체성을 논할 

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. 이와 반대로 서구 학자들은 유럽 민족의 형성이나 근

동의 변형에 대해 논할 때 아나톨리아의 터키인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는다. 

이제까지 비잔틴의 소아시아에 튀르크인이 침입한 것은 주로 제국들의 갈등, 농

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. 하지만 저자 베이해머는 콘스탄티노

플의 줄어드는 영향력과 셀주크의 초기 술탄들이 지도적인 힘으로 이를 대신하지 

못한 것을 근거로 제국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와 전사들의 활동에 초점

을 맞추었다. 저자에 따르면, 비잔틴의 아나톨리아와 이슬람의 지역들에서 지역 엘

리트와 지방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정치 투쟁을 하면서 정치적 권위를 가지게 되

었다. 이 과정에서 튀르크 전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, 그 이유는 그

들이 급습과 정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 연결망에 녹아들었기 때문

이다. 그들은 행정적인 수단과 지역 자원을 이용하였고, 지역 엘리트와 지방의 권

력자들, 그들의 신민들을 수용하였다. 저자의 결론은 비잔틴의 쇠퇴나 튀르크의 승

리가 아니라 이들 두 제국의 상호작용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.

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다. 1부는 ‘1040~1071년 경 비잔티움의 동부 진군에서 처

음으로 만난 자들’, 2부는 ‘1071~1096년 제국 권위의 쇠퇴와 권력의 지역화’, 3부는 

‘1096~1130년 경 십자군과 이슬람 아나톨리아의 결정체’에 관해 설명하였다.


